
유연한 풍경 

Flexible Landscape : 유비호 세번째 개인전 

 

유비호는 2000 년의 <강철태양>과 2001 년의 <몽유>라는 두 번의 개인전 이후, 2009 년 세번째 개인전인 <Flexible 

Landscape>을 열었다. 8 년이라는 준비의 시간은 작가에게 많은 고민과 변화의 순간들이였을 것이다.  작가가 처음 

필자에게 개인전에 관한 생각들을 이야기하였을 때, 생각들은 얽힌 실타래와 같았고, 많은 것들은 여전히 부담으로 

존재하였다. 본 전시는 이러한 고민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뽑아낸 것으로, 그동안 작가가 고민해왔던 사회 

시스템과 미학, 예술의 자율성(autonomy), 한국적 오리지널리티와 도(道)와 미디어의 접합의 경지 등을 연구한다. 

또한, 유비호가 작가로써 데뷔한 2000 년 이후 바뀐 미디어의 환경들, 사회 시스템의 변화, 무엇보다도 작가 자신의 

변화는 이번 전시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비현실적 예술 _ 예술은 삶을 모방한다 

예술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들 말한다. 가상이며, 환상이라고들 말하며, 예술의 역량을 제한시키고, 현실과의 간극을 

부각시킨다. 68 혁명 이후 활발한 사회참여적 예술이나 90 년대 이후 등장한 커뮤니티 아트라 할지라도, 예술의 

실재적 역할과 기능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반대로 현실은 예술가들에게 작품의 출발점이나 메타포가 되어 왔다. 해석학이 아닌 예술은 현실을 파헤치는 대신 

현실의 불확실성을 연출하는 구조들을 선호하며, 현실을 허구처럼 기호로써 유희한다. 예술가는 이야기, 이미지, 

사운드, 이념의 외관과 그 과정을 재현하며, 하나의 재현된 현실은 예술작품이라 불리운다. 

 

사회 시스템의 풍경화 

풍경화란 미술사적으로 현실을 그려내려는 예술가들의 시도가 확연하게 들어나는 장르였음에도, 작가가 재현한 

세계는 하나의 허구로 다루어진다. 풍경화가들은 실재를 재현하기를 분망하지만, 실재는 재현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며, 결국 재현된 현실은 환상이나 비현실적인 세계, 유토피아로 다루어진다. 

유비호의 세번째 개인전인 <Flexible Landscape>는 현재를 이루는 한국이라는 사회의 시스템에 관한 풍경화이다. 

2008 년 한국에서 일어난 두 개의 구체적 사건(송도신도시와 태안반도)에서 출발한 본 전시는 사회적 교환의 미세한 

메커니즘 속에서 존재하는 권력들의 시스템에 관한 풍경화이다. 그는 자본주의와 한국적 상황 들에 존재하는 

시스템을 재현하는 풍경을 만든다.   



전시<Flexible Landscape>는 송도신도시와 태안반도의 기름 유출이라는 두 개의 현실 사건에서 출발한다. 송도 

신도시는 바다를 메워 167 만평의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자연 변형의 현실이며, 

태안반도는 1997 년 기름 유출로 인해 서해를 원유로 뒤덮어 자연생태계를 파괴한 현실이다. 이러한 사건들이 갖는 

생태학, 환경, 오염과 같은 사회학적 이슈들을 작가는 상상하고, 이미지화시키고 은유화시킨다. 즉, 시작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객관적 리얼리티이지만, 이를 작가는 비현실적이며 주관적 상상력으로 재생성해낸다. 외부적 요소와 

개인적 심리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 구조 속, 작가가 만들어낸 이러한 세계를 서브토피아(sub-topia)라 이름짓는다.  

 

서브토피아: 사실과 재현의 사이  

서브토피아는 경제성장과 경제위기, 에너지 고갈과 환경 문제와 같은 거대 사회 시스템의 현상황들에 작가 개인이 

제시하는 상상과 에너지를 부여하여 탄생된 세계이다. 이는 변화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는 가치를 제공한다기 

보다는, 새로운 생성의 변화로서의 존재론적 역할이 더 강하다. 서브토피아의 존재 자체가 내포하는 물리적, 화학적, 

그리고 자연적 생성이 작가에게는 더 중요하다.  

 

유비호의 서브토피아의 풍경 속 권력들의 시스템은 다수로서 존재하며 기능한다. 한쪽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으며, 권력이 정치적 대상만은 아니다. 작가는 시민이 단번에 권력들의 

시스템을 알아채지 못하는 곳, 즉 교육, 종교, 환경, 음식 등에 스며들어 기능한다고 말한다. 

서브토피아의 역할이란 현실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개인인 아티스트가 제안하는 하나의 환상인 서브토피아는, 

다시 전시라는 미술 소통의 시스템을 통해 현실 세계에 일정한 자극을 제공하기를, 유비호는 기대한다.  

 

 

전시의 구조 

 

전시장의 첫번째 입구 공간는 <Deep Light> 시리즈로 검은색의 빛을 먹어 입체로는 보이지 않는 조각들이 

위치한다. 기름에 의한 자연의 파괴 이후 변이된 인간이나 자연의 형태들인 이 시리즈는 현대인들의 드러나지 않는 

심리적 응어리이기도 하며, 지난 8년 동안 까맣게 타버린 작가의 침묵의 응어리이기도 하다.  

 

<Deep Light>의 형태들이 다시 나타나는 디지털 이미지 작업인 <A Better Tomorrow>는 한 소년이 ‘A Better 

Tomorrow’라는 스틱(stick)을 잡고 엎드려 있다. 멀리서 보이는 도시는 소돔시처럼 불에 타고 있다. 이러한 

애니메이션적이고 연극적인 상황은 현실을 은유화하여 내러티브를 전달하는 유비호만의 어법이다. 또 하나의 

디지털 이미지 작업인 <Fantasia>는 인간중심적 세계관에 대한 자연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 풍경화이다. 멀리서 

도시가 보이며, 파도 치는 물 속으로 UFO같은 형상이 떨어지고 있다.  

 

<Flexible Landscape>은 한국은행, 조선일보, 순복음 교회와 같은 현실 속 건물들은 작가의 주관적 시점에 의해 

왜곡되어 있다. 작가는 한국사회의 주요 서비스 권력들의 장을 상징적으로 선택하여 주관적으로 의존하는 서비스의 

중요도에 따라 임의적으로 변화하는 풍경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일상 생활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우리를 



통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력 기관들을 작가는 유희적이고 달콤하게 재현한다.  

 

자동차 경주 게임을 보는 듯한 영상인 <Euphoric Drive>는 시속 10~20킬로 정도로 노란 길을 끊임없이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간판들이 지속적으로 스쳐지나가는 3D 애니메이션이다. 작가는 현대인들은 낯선공간에 가더라도 

자신에게 익숙한 브랜드가 있으면 친숙감을 갖는 감정에서 출발한 작업이라 이야기한다. 즉, 미국에서 스타벅스를 

즐겨 마시던 사람이 한국에서 스타벅스 커피점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편안함, 그럼으로써 낯선 여행지가 친근하고 

친숙한 공간으로 변화하는 황홀한 기분상태를 나타낸다 말한다.  

 

퍼포먼스 기록영상인 <Invisible City>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회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작업이다. 

유난히 비둘기떼가 많이 모여있는 대학로의 공원에 작가는 과자 부스럼으로 이 공간에 유희적 개입을 시도하여 

바닥에 텍스트를 쓴다. 이후 비둘기떼가 이 먹이를 먹고 난 후 바닥에는 ‘invisible city’라는 흔적만이 남는다. 본 

전시의 다른 작업들과는 상반되는 썰렁하고 달콤하지 않은 이 영상은 다른 종의 시스템을 보여주며, 앞으로 

유비호의 작업이 펼쳐질 지점들을 제시한다.   

 

 

글을 맺으며, 

 

본 전시는 지난 8년간 작가가 목격하고 경험한 사회 환경과 개인의 심리의 충돌 혹은 만남에 관한 고민의 

결과물들이다. 예술가의 현실 개입과 사회와의 관계를 실험하는 작가는, 구체적인 현실 사건들에서 출발하여 탄생한 

상상적 서브토피아를 제시하며, 이러한 서브토피아가 현실세계에 일정한 자극을 주기를 희망한다. 달콤하게 채색된 

사회 권력들 시스템의 풍경화는 하나의 허구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글: 양지윤, 독립 큐레이터  

 


